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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과정기반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? 12장 (p324-339)
	아동임상 4학기 여승은



문제에서 번영으로, 이익의 유지 및 확대 
· 오랫동안 임상 작업에서 강조해온 ‘유지를 위한 프로그래밍’을 과정기반 접근에 기초하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음 
· 성공적인 유지 접근의 5가지 측면  
1. 즉각적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 두기 
· 단순히 ‘변화가 일어나는가’가 아닌, 변화가 일어나는 ‘방식’이 중요
· 도움이 되지 않는 ‘변화 과정’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, 이는 부정적 과정을 강화할 수 있으며,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볼 수 있음 
· 내담자와 치료자는 오히려 결과에만 쉽게 속을 수 있는데, 결과의 세계에서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표면적으로 더 나빠질 필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
· 과정 자체를 근접 결과로 유지할 수 있다면, 내담자는 전반적인 진보 패턴으로 들어가는 ‘설정단계’를 밟을 수 있음  ex.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인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(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나, 이후에 도움됨) 
·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‘임상가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점에서’ 치료자에게도 도움이 됨 (이 관점에서는 ‘치료 동맹’도 덜 적절) 
· 증상중심치료보다는 내담자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초점으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함 
2. 건강한 변화 과정을 지원하는 자기 유지 고리 구축하기 
· 자기 유지 고리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‘진화행위’가 이루었다는 근거 
· 즉, 맥락적으로 적절한 변이와 선택적 보유를 올바른 변화 과정에 맞추어 주는 목적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. 
3. 변화의 핵심 과정을 실천하고 반복하기
· 과정 중심의 숙제와 의도적인 실천을 개입으로 구축하는 것이 과정기반치료의 핵심 양상 
4. 이러한 건강한 과정을 더 큰 행위 패턴으로 통합하기
· 과거행위는 미래 행위에 대한 최상의 예측인자
·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기존의 긍정적인 습관과 연결하는 것    
5. 문제 영역의 재출현을 긍정 변화 과정에 대한 단서로 확립하기
· 동적 체계에서의 변화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징표는 ‘명멸 현상’
(즉, 네트워크 내의 관계가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짧은 기간) 
· 임상가는 직감적으로 이를 알 수 있으나, 내담자 또한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도록 가르칠 수 있음 
· 이러한 징후를 변화과정에 대한 격렬한 재강조의 기회로 통합하여, 그 이면에 있는 부적응적인 인지 패턴을 적응적인 패턴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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